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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7.25. “농민신문” 보도

 ❍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 내년에도 계속해야”

   - 올해 정부와 농협 도움으로

   - 농가 영농비 부담 크게 줄어

   - 치솟는 물가안정에 큰 기여

   - 생산자단체 “사업 지속해야”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이장 이봉균씨(70)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평생 쌀농사를 

짓고 있다. 20일 서안성농협 자재센터에서 만난 이씨는 해가 갈수록 영농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내년 농사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그는 “쌀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무기질비료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2배 정도 올랐다”며 “올해는 다행히 정부와 농협에서 비료 가격을   

지원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내년에 지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이 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지원책이라 영농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는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올해 비료값이 크게 오르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국비·  

지방비·농협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인상액의 8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4803억원을 들여 지원한 비료값 인상차액은 영농비 절감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비료값 인상분 80% 지원을   

통해 농가당 평균 경영비 46만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물가 파급효과 분석모형을 적용하면 

가계비 부담 1조9182억원을 낮추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씨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맞춤형 비료의 올해 가격은 20㎏당 2만1600원으

로 지난해 1만550원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인상분의 80%(8850원, 50원 단위   

지원)를 지원받으며 1만2750원에 비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

김용필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과장대리는 “쌀농가뿐만 아니라 1년에 4∼6작기 농사를 

짓는 시설농가들도 비료비 부담이 크다”며 “식량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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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소리는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학계·비료업체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농협경제

지주는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3층 소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학계·비료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료공급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이 지속되도록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격 상승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고 내년, 5년 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농업계가 힘을 모아 기재부·국회

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요셉 ㈜팜한농 비료사업담당은 “당분간 비료 원자재 수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비료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했던 지원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용복 경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교수는 “식량안보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무기질비료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 지원이 농가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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